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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주요 개정 법률

▶ ①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, 주가 누르기 유인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. -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

회의 통과(’26.8.20)

금융위원회  |  2026. 8. 20.

· ’26.8.20(목)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(5.14) 및 법제사법위원회(7.29) 의결을

거쳐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

▶ ②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…연금 지분율 높고 지배구조 개선 기업 주목

세계일보  |  2026. 8. 23.

· ’26.8.20(목)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

국회 본회의 의결

· KB증권, "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지분이 크고 지배구조 개선 여지가 있는 종목이 배당·자사주·이사회 독립성 강화의 리레

이팅 후보가 될 것”

▶ ③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…기업은 이사 수 줄이고 임기 쪼갠다

뉴스핌  |  2026. 8. 11.

· 오는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(2025년 말 기준)의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가 불가능해지며, 소수주주

·기관투자자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확대

 

II. 입법(안) 동향

▶ ① 與 박홍배, 5%룰 개정안 발의…기관 주주활동 활성화

한국경제  |  2026. 8. 18.

·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,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7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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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60823503257?OutUrl=nav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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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대량보유보고제도(5%룰)의 적용 예외(세이프 하버) 기준을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

▶ ② 210개 대기업, 주총 ‘표 전쟁’ 예고… 주주 접촉망 열린다

뉴스로드  |  2026. 8. 19.

· 박홍배 의원,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주총소집통지 2주전→4주전 확대 법안 발의

▶ ③ 거버넌스포럼 "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세금 지원…지주사 과세이연 끝내야"

연합인포맥스  |  2026. 8. 18.

·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(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)를

2028년 말까지 2년 연장, 분할납부 전환 시기도 2029년으로 재유예

· 한국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오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전 해당 조항을 세법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

▶ ④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

공정거래위원회  |  2026. 8. 6.

·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,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반복 시 원칙 고발 명시, 동일인·친족 보유 계열회

사 누락에 대한 인식가능성·중대성 판단 기준 구체화

▶ ⑤ 재정경제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  |  2026. 8. 4.

· 자기주식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를 정비

·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을 과세이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

 

III. 정책 동향

▶ ① 저PBR 명단 공개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급증

매일경제  |  2026. 8. 23.

·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저 PBR 상장사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, PBR 개선 목표를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

크게 늘고 있음(코스피·코스닥 상장사는 57곳으로 집계. 지난해 약 15곳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)

▶ ② 주가 상승에 임원 보수 급증…RSU의 기회와 과제

MTN뉴스  |  2026. 8. 20.

·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대기업 집단 대상 반기 개인별 보수총액 조사 결과, 5억 원 이상 수령자는 661명으로 집계

·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, 기업들이 소각 대신 자사주를 처분해 RSU(양도제한조건부주식) 지급에 활용하는 사례 또

한 증가

 

IV. 해외 이슈

https://www.newsroad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3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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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① EU, 주주권지침 개정 추진…ESG 주주제안 배제 기준 손본다

IMPACT ON  |  2026. 8. 13.

· 유럽연합(EU)이 기업 주주총회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규율하는 주주권리지침(SRD) 개정에 나서며, 저축·투자연

합(SIU)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국별로 상이한 주주총회 운영·의결권 행사·주주 식별 체계 통일 추진

· 지속가능성 관련 주주제안이 기업 판단이나 법원 결정으로 안건에서 배제된 토탈에너지·폭스바겐 사례를 계기로, 기업의

ESG 주주제안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쟁점도 부상

▶ ② SEC, 주주제안 노액션 회신 전면 중단

알파리포트  |  2026. 8. 14.

·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상장사의 주주제안 배제 여부를 놓고 기업금융국이 보내던 비공식 회신 절차를 전면 중단

· 앞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주주제안 배제 근거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

관련구성원

이동건
대표변호사

02-316-4297
tglee@shinkim.com

이숙미
변호사

02-316-4016
smlee@shinkim.com

안효섭
수석전문위원

02-316-7264
hsann@shinkim.com

김명서
전문위원

02-316-1693
msekim@shinkim.com

백상현
변호사

02-316-1774
shbaek@shinkim.com

최명
변호사

02-316-1798
mchoi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

https://www.impacto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937
https://www.tokenpost.kr/news/policy/391058

	￼
	기업지배구조 제도·규제 동향 MONTHLY 2026.08.26
	관련구성원



